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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 소각한 북한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 
생명 보호 책임을 방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나와 사건 전모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라!

윤석열 정부의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 소각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대준씨에 대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1년 9개월 만에 번복된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박탈당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음을 환영하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한변은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하게 총살하고 소각시킨 북한정권의 야만적인 살해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북한정권에 대한 굴종적 저자세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소각시켜버렸다. 현재 코로나 위기
를 이유로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민 생명권도 함부로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정권에는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살해당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죄목으로 고소를 검
토 중이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는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
야 한다. 

이 사안의 핵심정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 공모자의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전모를 밝히고 자백하라. 대통령기록
물로 지정해 은폐시킨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살해된 공무원 아들에게 편지로써 진상조사 하겠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국민을 보호
할 의무를 던져버렸다. 살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붙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과 여
론조작으로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

한변은 다시금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버리고 국민을 기만한 문
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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